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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학교 로스쿨 65%가 고소득층… 

전체 로스쿨 평균의 1.5배

[로스쿨 소식]

-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 분석

- 3명 중 2명 고소득층… 전국서 최고

- 25곳 평균 45.5%보다 20%P 높아

- ‘취약층 기회 확대’ 설립 취지 무색

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재학생 3명 

중 2명이 가구 연 소득 1억2000만원 이상인 

고소득층으로 확인됐다. 전국 로스쿨 중 서울

대의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이 가장 높아 국립

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

지적이 나온다.

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

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

은 ‘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

생 현황’에 따르면 올해 7월 

기준 서울대 로스쿨의 국가

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

(소득분위 9·10구간·월 소

득 1024만원 이상) 비율은 

65.1%(278명 중 181명)로 

집계됐다. 이는 전국 로스쿨 

25곳 중 가장 높은 수치로, 

로스쿨 평균(45.5%)보다 20%포인트나 많다. 

월 소득이 1536만원을 넘는 초고소득층(10구

간) 재학생 비율도 53.2%로 전국에서 가장 많

았다.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2명 중 1명은 소

득 상위 10% 계층이란 의미다.

〈서울대학교 정문 전경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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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로스쿨 소식]

로스쿨의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이 높아 ‘취

약계층의 기회를 확대한다’는 설립 취지가 무

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매년 저

소득층 재학생에게 40억~60억원의 국고를 

지원하고 있다. 이에 따라 전체 로스쿨 재학생 

중 고소득층 비율은 2020년 46.1%에서 올해 

45.5%로 소폭 줄고 저소득층(소득분위 3구간 

이하) 비율은 26.9%에서 28%로 늘었다.

그러나 서울대의 경우 오히려 같은 기

간 고소득층 비율은 4 .8%포인트 늘고

(60.3%→65.1%), 저소득층 비율은 3.9%포인

트 감소(19%→15.1%)했다.

안 의원은 “서울대가 세계 일류 대학이 되

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

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

다.”며 “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

게 교육 기회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.”

고 지적했다.

소위 ‘SKY’대라 불리는 서울대·고려대·

연세대 로스쿨의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은 3

년 연속 50%대를 기록했다. 올해 고려대와 

연세대 로스쿨의 저소득층 재학생 비율은 

각각 24.6%, 25.2%로 전년보다 5.6%포인

트, 2.7%포인트 높았지만 전체 로스쿨 평균

(28%)보다는 낮았다.

이밖에 수도권 대학 로스쿨의 고소득층 재

학생 비율은 53.1%, 비수도권 대학은 35.3%

로 지역별 격차도 컸다. 고소득층 재학생 비율

이 높은 곳은 서울대에 이어 △아주대(62.5%) 

△이화여대(61.6%) △중앙대(60.2%) △

한양대(57.4%) 등이 꼽혔다. △충북대 

23.1% △원광대 26% △전남대 31% △부산

대 33.8% 등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.

안 의원은 “로스쿨이 부와 사회적 지위 대물

림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.”며 ”저소득층에 

대한 로스쿨 문턱을 낮추고 장학금 지원을 늘

려 사회적·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법조인이 

되고 싶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

돼야 한다.”고 강조했다.

(출처/세계일보)


